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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콕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

2023년도 해외견문체득훈련(11. 20.(월) ~ 11. 25.(토) 4박 6일, 태국 방콕)의 

주요활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.

□ 주요 활동 및 성과

《 주요 성과 》

  -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 도시 관리 시스템 견문

  - 녹지공간의 활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례 체득

  ○ 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 시스템 견문

    - 태국은 2011년 10월 말 홍수로 인해 3백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

며, 6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침수지역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음

    -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방콕에 다양한 규모

의 녹지 및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음

  ○ 녹지공간 활용 시민편의제공 사례 체득

    - 방콕의 공원들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각종 공해를 정화하는 

역할을 하며 도시의 생물종다양성에 기여함

    -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, 나아가 웰빙에 대한 니즈를 충족

    - 더불어 관광사업에도 부가 효과가 있음

□ 향후 계획 

  ○ 부천시의 일률적인 소공원들을 테마 공원으로 조성

  ○ 시 외곽의 호수공원을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도록 개선

  ○ 공원 내의 체육시설 소독 및 보수 시 생물종다양성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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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콕 해외견문체득훈련 세부 결과보고

Ⅰ 해외견문체득훈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

【1일차】

  ○ 출국 17:10 – 호텔 투숙 21:15(현지 시간)

【2일차】

  ○ 왕궁 방문

- 왕궁은, 방콕으로 수도를 옮긴 1782년에 차오프라야강 옆에 지

어지기 시작하여 후대 왕들이 여러 건축물을 추가하면서 점차 

규모가 커졌고 라마 5세 때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져 

1932년까지 정부청사이자 행정부 건물로 사용됐음

- 왕궁에는 왓 프라깨우라고 불리는 애메랄드 사원도 함께 있음

- 수백 년 동안 화려하게 유지되어 온 이면에는 작은 붓을 이용

해 먼지를 털고 있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

있었고, 봉사 및 희생정신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음을 느낌

- 또한 왕궁의 화려함은 태국이 월등해 보이지만, 자연과의 조화 

면에서는 우리나라 궁궐의 우수함도 엿볼 수 있었음

- 우리 부천에서도 선사문화 유적지를 더 개발하여 역사 문화 상

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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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썬셉운하

- 차오프라야강의 지류 중 한 곳으로 방콕시내를 동서로 연결

- 운하버스는 지상철, 지하철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주거지역과도 

가깝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한 방콕에서 현지인들이 많이 이

용하는 교통수단임

- 우리 부천 또한 인천-서울을 잇는 교통요충지로서 그를 염두에 

둔 전략적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
 【3일차】

  ○ 웨어하우스30

- 4,000m2의 널찍한 내부는 7개 동으로 나뉘어 있으며, 내부에는 

셀렉트숍과 카페, 가구 쇼룸, 서점 등이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

- 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두앙릿 분낙이 리노베이션했으며 제2

차 세계 대전 당시 사용되었던, 버려진 창고가 차런끄룽 지역

의 아트 허브로 재탄생

- 부천아트벙커 B39와 흡사하다고 느꼈으며, 건축물도 재활용을 

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음

  ○ 국립박물관

- 1874년 라마 4세에 의해 만들어진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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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, 태국의 예술품과 유물 건축 등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음

- 부천시의 크고 작은 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연계적으로 이루어

져야 한다고 생각함

 【4일차】

  ○ 룸비니 공원

- 왕실 소유지었던 땅을 1942년 라마 6세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 

- 공원 내에는 인공호수 2곳이 조성됐고 태국 최초의 도서관인 

수안 룸피니 공원 도서관과 각종 스포츠 장비를 대여하고 실내 

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룸피니 청년센터가 있음

- 룸피니 공원은 시내 중앙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

나, 부천의 호수공원은 대시민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느낌

  ○ 쫄라롱깐대학교 

- 1899년 건립된 태국 왕실 직원과 공무원의 교육기관이었던 곳

을 라마 6세에 의해 1971년 국립종합대학교로 승격

-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, 조경에 세세히 신경 쓴 부분들이 

인상적임

 【5-6일차】

   ○ 출국 및 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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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방콕 해외견문체득훈련 활동사진

【방콕 왕궁 및 사원 방문, 운하 산책】 11월 21일(화)

○ 이민우: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왕궁의 건축물들은 의외로 태국 

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문화가 융합돤 것으로 보였음. 개

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오늘의 관광 태국을 만들었다 사료됨.

○ 유홍연: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운하 버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

것으로 생각되나, 깨끗하지 않은 강물은 공공 차원에서 관리할 

필요가 있다고 느낌. 장기적으로 지켜봄 직한 사례로 판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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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웨어하우스30 및 국립박물관 견학】 11월 22일(수)

○ 이민우: 부천에도 소박한 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, 동선을 

고려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 아

트벙커B39와 같은 문화센터에 대한 교통/주차 지원도 중요함.

○ 유홍연: 웨어하우스30을 살펴보니 문화공간은 기성 세대와 MZ 

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함. 또한 지역의 특색

을 살려야 외부 방문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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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룸피니 공원 및 쫄라롱껀대학교 방문】 11월 23일(목)

○ 이민우: 동, 식물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룸피니 공원은 방콕 시민

들만이 아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우리 부천호수공

원의 강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 보임.

○ 유홍연: 대학이 지역 시민들에게 ‘실질적으로’ 개방되어 있어 

문화적, 교육적 혜택을 만인이 누릴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임. 

부천 하면 떠오르는 교육기관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안일 될 듯.

끝.


